
봄비가 부르는 5월 

 

기억나세요? 2020년 3월15일 주일, 1부 예배만 현장예배로 드리고 2부와 3부 예배를 온

라인으로 드린 날입니다. 그 날의 1부예배는 마치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는 군인들처럼 엄

숙하고도 비장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한주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으로 드리는 결정과 함께 “교회당 닫음”을 광고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주일

예배와 친교의 절대가치는 해석을 동반한 순응과 수용의 시기를 거쳐 2022년 4월, 온라

인예배와 줌친교의 자리잡음에 이르렀습니다. 팬데믹은 교인들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

하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였고, 더이상 잔재주가 아닌 본질의 추구만이 살길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미친 전세계적 영향은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조차 일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옛것과 새것의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팬데믹의 여파때문입니다. 코비드와 함께 시작된 팬데믹이라는 말부터 충격이었

고, 기존의 일상을 제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를 관망하다가 이내 군

말없이 순응의 시대를 지냈고 이제 자의든 타의든, 개인이든 사회이든 수용을 전제로 변

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개척자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기

를 맞은것입니다. 충격, 관망, 순응, 수용을 거치면서 이제 진정한 뉴노멀을 열망하는 변

화의 주체로 서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돌아봄과 내다봄에 익숙한 분들이라고 전제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

시록을 함께 읽는 분들이시니까요. 고대와 현대, 그때와 지금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한 하나님께 인생을 맞추니까요. 금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와 성금요 

성찬식을 통해 진지한 돌아봄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동시에 부활주일을 맞이할때는 내

다봄과 함께 나아감이 동반되길 바랍니다. 이제 1단기어를 넣었습니다. 무리하게 악셀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유난히 자주 봄비와 봄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에는 2부와 

3부 예배후, 친교가 있습니다. 소찬이지만 매우 상징적인 처음식사입니다. 봄비가 5월을 

부른다고 합니다. 친교실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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